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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그널 8.5 소통 한마당」개최

-기후변화 주간 맞아 UN 기후변화 협상의 현장으로-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손승희)은 4월 23일(화) 대전지방기상청 강당에서

「2019년 기후시그널 8.5 소통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후변화주간에 맞추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후변화 관련기관들이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확산 차원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KAIST 교육기부센터 등 교육 관련기관들도 함께

참여하여 더욱 내실있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 참석기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 대전녹색

환경지원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산 기후변화교육센터, KAIST

교육기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 소통 한마당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인 모의 UN

기후변화 협상게임을 함께 체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참여한 각 기관들의 2019년 기후변화 업무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UN 기후변화 협상게임 참석자들은 각국 대표가 되어 세계의 기후환경과

자국의 발전을 양손에 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체험하였고, 이번 행사가 정말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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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게임을 진행한 정창권 교수는 “대전지방기상청이 허브가 되어 대전·

세종·충남지역 기후변화 관련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 소통 한마당에서 각 기관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소통 한마당이 계기가 되어 과학교사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확대,

관련기관 공동주관 캠페인 개최 등의 긍정적인 후속 결과를 기대해본다.

※ 모의 UN 기후변화 협상게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연구소(Climate Interactive)에서 1970년대 

개발한 기후변화 컴퓨터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 유럽연합, 선진국, 중국, 인도, 개발도상국 6개 지역 

협상 당사자가 되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이

2℃ 이하가 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진행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시기 및 감소율, 산림 

벌채 저지 노력, 숲 조성 노력, 기후 변화 자금 기부액)

□ 손승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다루는 기상청과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다루는 기관들이 기후시그널 8.5 소통 

한마당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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